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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모두의 하늘 우산」은 비를 피하게 해주는 생활소품인 우산을 인권의 은유로 확장

한 굿즈 디자인이다. 우산은 특정한 사람만을 보호하지 않고, 누구에게나 같은 높이

로 펼쳐진다. 본 작품은 이 점에 착안하여 “모든 사람의 권리는 같은 하늘 아래 동등

하게 보호되어야 한다”는 메시지를 담았다.

우산의 각 패널은 서로 다른 색상으로 구성하였다. 이는 나이, 성별, 장애, 국적, 직

업, 생활환경이 다른 시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의미한다.

중앙의 ‘人’ 표식은 모든 권리의 출발점이 사람이라는 점을 상징하며, 우산 안쪽에는 

“같은 하늘 아래, 권리는 모두의 것”이라는 문구를 배치하여 인권 메시지를 일상 속

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굿즈의 실용성도 함께 고려하였다. 야간 보행 시 눈에 잘 띄도록 가장자리에는 반사 

라인을 적용하고, 수납 파우치에도 동일한 메시지를 넣어 휴대 중에도 인권 캠페인 

효과가 이어지도록 설계하였다. 일회성 홍보물이 아니라 비 오는 날 실제로 사용할 

수 있는 생활형 굿즈이기 때문에 시민 참여성과 활용도가 높다.

본 디자인은 인권을 어렵고 무거운 개념으로 설명하기보다, 누구나 사용하는 우산

을 통해 “권리는 모든 사람을 함께 보호하는 것”이라는 의미를 직관적으로 전달하

고자 한다. 비가 오는 날 한 사람이 우산을 펼치는 장면이 곧 인권존중의 메시지가 

되도록 기획한 작품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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